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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5일 새벽. 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밖으로   

‘쏴’하고 비 오는 소리가 들렸다. 발코니에는 갑작스런 비를 

피해 비둘기들이 날아들었다. 날개 치는 소리와‘구구’소리

가 섞여 들린다. 이마의 상처가 아파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 

빗소리에 겨우 잠이 들었더니 아침에 늦잠. 9시 45 분에 미

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예약

이 되어 있다. 일어나자 마자 정신없이 달려갔다. 이마에 커

다란 반창고를 붙인 채.  

아카데미아 갤러리는 피렌체에서 우피찌 다음으로 관광

객이 많이 찾는 미술관이다.  이유는 물론 미켈란젤로의 다

비드 상을 보기 위해서이다. 구글맵을 보며 두오모를 지나

서 조금 더 갔다. 58-60 비아 리카솔리(Via Ricasoli). 직사각

형의 건물이 나왔고, 건물 옆으로 난 입구에 사람들이 입장

권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. 우리는 우피찌 미술관에

서처럼 거기 서 있는 가이드 한 명에게 물어 보았다. 통합 예

매권을 가지고 온 사람은 51번 문으로 가서 입장권을 받으

라고 한다. 얼른 달려가 입장권을 받아서 이번에도 줄 서지 

않고 입장했다. 

그다지 큰 미술관은 아니었지만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

였다. 들어가자마자 회랑이 나오고 그 회랑의 끝 둥근 홀

에 하얀 대리석 다비드 상이 보였다. 다비드 상으로 가기 위

해 지나야 하는 회랑에는 미켈란젤로가 깎다가 미완성으

로 남긴 대리석 조각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

의외로 완성된 작품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. 마치 대

리석 밑에 숨어 있는 조각들을 미켈란젤로가 꺼내려는 과

정을 보여 주는 듯 했기 때문이다. 고통스런 몸짓과 표정을 

지니고 돌 속으로부터 떠 오르는 그 조각들은 거의 영성을 

지닌 것처럼 보였다. 미켈란젤로의 예술혼이 회랑을 떠 도

는 느낌이었다.  

R과 나는 천천히 회랑을 지나 다비드 상 앞으로 다가갔

다. 천장으로부터 자연광이 들어 오도록 해서 다비드 상은 

햇빛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. 다비드 상은 1501년부터 

24. 아카데미아 미술관 (Galleria dell’ Acacademia)

영원한 봄을 찾아서 
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1504 년까지 3년에 걸쳐 제작되었다.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

문이 잠시 밀려 나고 피렌체 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피렌체

의 시민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해서 만

든 5.17 미터 높이의 대리석 조각상이다. 1504년 9월 8일에 

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졌다. 그러나 코지모 메디치 1세가 복

귀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피렌체를 떠나

게 되었고 (미켈란젤로는 30년 동안 영영 피렌체에 돌아오

지 못하고 객사했다. 제자 바사리가 스승의 시신을 모시고 

와서 코지모 1세에게 허락 받아 산타 크로체 성당에 안장

했다고 전해진다), 다비드 상은 여기저기 부서진 채 광장에 

방치 되었다. 그때 일부 사람들이 다비드 상 왼팔의 부서진 

조각들을 조심스레 주워 모아 조각 공방에 보관했다고 한

다. 그후 코지모 1세는 르네상스 군주답게“예술은 예술이다”

라고 선언하고, 밉지만 예술품이 손상된 채 서 있는 것을 볼 

수 없다며 복원을 명령해 보관했던 조각들을 갖다가 원래 

상태대로 붙였다고 한다. 

 

피렌체시 남쪽으로 가면 미켈란젤로 광장이 있는데 그 곳

에 다비드 상의 청동 복사본이 있다. 지금 다비드 상 원본

은 시뇨리아 광장으로부터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1873년

에 옮겨 왔고 그 자리에는 또 하나의 복사본이 대신 서 있다. 

다비드 상은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서 있으므로 앞으로 약

간 기울어진 자세이다. 관객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아야 

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 머리는 정상보다 약간 크

게 제작되었다. 자세히 보니 부서졌던 왼팔을 비롯해 여기

저기 금간 곳이 보인다. 하지만 피렌체 시민들에 의해 500

년 넘게 관리되고 보존 되어 온 다비드는 눈부시게 희고 깨

끗했다. 금방이라도 걸어 내려와 돌팔매를 던질 듯한 팽팽

한 긴장감이 온몸에 감돌았고, 멀리 적을 쏘아 보는 두 눈

은 투지에 불타고 있었다. 사진으로만 보던 이 당당한 대리

석 상은 실제로 보니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정교하고 아

름다웠다. 르네상스 조각의 완벽한 대명사로 불릴 자격이 

차고도 넘쳤다. 

이마에 하얀 반창고를 붙인 나는 정신없이 다비드 상을 

바라 보았다. 앞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뒷모습을 보고 다

시 한 바퀴를 돌면서 또 보고 그렇게 한참을 맴돌았다. 혼신

을 다해 제작한 역작 다비드 상을 두고 정쟁에 밀려 초라하

게 피렌체를 떠나야 했던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마음 속으로 

말했다.‘다비드 상은 건재합니다. 21세기 입니다.’


